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l

한국의 위정자는 역사상 한번도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 - 임진왜란, 병

자호란, 일제강점, 보릿고개에 초근목피 빈곤 속에서 겨우 세운 나라가 또 

다시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에게는 국익을 수호할 지도자는 

없고, 사익이나 당략만 쫓는 정치꾼들로 넘쳐나고 있다. 또 다시 시민들이 

의병으로 나서야 한단 말인가?

위기의 앞길에 놓인 생존균형과 세력균형의 장벽을 슬기를 모으고 협동협치

<균형의 길>로 지혜를 뭉쳐서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웁시다

-리더십 한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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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에게 갈길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와 

정치계는 자기들의 사리와 당략에 함몰되어 국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여 국가의 중

요한 결정들이 올 스톱 상태로 빠져들고 경제위기와 외적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산업구조조정, 커져가는 부체공포,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경

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수출전선 등 경제위기의 적신호는 커져만 가는데 아무도 방

향을 잡을 조타수는 보이지 않는다. 

-머리 위에는 핵폭탄 미사일이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외의존의 

무대책으로 태평세월을 구가하고 있다. 내부의 방위산업 책임자 들은 방산 비리로 

줄줄이 감옥에 앉아 있다. 동맹국은 더 이상 지원이 힘드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봐

라 하는데 우리들은 자력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안보

를 송두리째 내맡기고 내부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치실패를 방지하고 국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헌법개정은 정파이해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우리역사는 타협과 조정을 못하고 눈앞의 적침에도 당파 갈등을 일

삼고 공멸해 버리는 우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을 가치로 한 개헌과 특권이 공

정사회를 갉아먹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할 시스템개조가 절실하다.

-세계사에 유래 없는 한국민의 평화적 집단지성 시위는 공정사회와 미래발전을 요

구하고 있다. 이를 유능하게 수행 하는 리더십이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 으로 협동

협치 하여 최적효율(평형성=균형)이 달성되면 성장과 고용(일) 이 확대되고, 공평한 

분배(빵)가 이루어 저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안정된(행복)사회에 접근 할 것이다.

*협동협치(Collaborative Governance)=공공가치창출=협동(모든협력)+협치(민관협력)

**최적효율(Optimal Efficiency 공학,게임, 생체<Homeostasis 평형성=균형>)

[토론]

경제(일)와 복지(빵)의 균형시스템(행복)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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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복지경제사회 시스템의 균형성 위기

 1. 균형성 파괴 : 시스템 파괴(국가, 조직, 생태)

  균형은 상반된 방향의 인력끌림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균형적 접근은 주어

진 자원의 최적배분으로 효율성이 달성되고 평형성(균형성)과 복원력이 회복되어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고, 최적효율화가 이루어지면서 진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현

상이다.

  생체순환은 구성체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직기관들에게 전달하고, 하

위 조직이 모여서 상위기관들을 형성하며 상호 협동작용을 통하여 에너지를 최적배

분하며 자동조절 한다. 인간에게 체온, 맥박, 호흡, 혈당, 혈압 등의 항상성

(Homeostasis:평형성)으로 나타나며, 자연의 균형은 기온, 습도, 대기, 오존 등의 

지표로 측정된다.1)

  복지경제사회정책이 인간생태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원균형과 인간생태의 

총체성(Holism)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제도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경제위기, 금융위기, 복지병 등). 균형적 접근은 자연과 인간의 총체적 자원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두고 사회구성원의 정보네트와 자동화 인공

지능(AI)에 의해서 최적자동화로 균형진화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중복 칸막이 등에 의해서 전달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조절의 

균형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복지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협치(Collaboration)운영 되고, 공동체의 

귀속감에 의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서적 균형이 인간의 행복증진과 진화 발전을 

가능케한다.

  

2.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균형적 효율

  균형적 접근은 사회복지가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 생성균형을 통해서 지

속가능성을 유지하게 한다. 과소복지인 경우에 기초보장의 안전망이 심각한 불균형

1) All homeostatic control mechanisms have at least three interdependent components for 

the variable being regulated: The receptor is the sensing component that monitors and 

responds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en the receptor senses a stimulus, it sends 

information to a control center, the component that sets the range at which a variable is 

maintained. The control center determine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stimulus. In 

most homeostatic mechanisms the control center is the brain. The control center then 

sends signals to an effector which can be muscles, organs or other structures that 

receive signals from the contr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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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하여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고, 반대로 과잉복지인 경우에는 과잉부채

에 의한 자원균형의 자동조절기능이 타격을 받아서 지속불가능 하게 된다.

① 평형성(균형성) - (지속가능, 기초보장, 재정안정, 정서안정)        

   -자원균형 : 총체자원 보존, 재정균형

   -생존균형 : 생태균형, 생명유지 기초보장

   -생성균형 : 노동과 생존수단 교환의 균형유지

② 회복력(자동조절성) : 최적배분, 효율성 - (전달체계, 자활사업, 빈곤탈출)

   -자원의 최적배분 : 효율성

   -적정균형 : 제약조건 하의 최적효율

③ 통합성(총체성) : 공동체: (상호의존성) - (서비스통합성, 나눔공동체)

   -총체자원 공동보존(총체성) : 너와 나는 같은 뿌리(天人地 同根同體)

   -공존성 : (상부상조) = 모듬나눔(=공동나눔) + 모듬돌봄(=통합서비스)

3. 복지국가의 「균형의 길」2)

  복지국가 유형의 공통된 특징은 ①총체자원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에 충실하지 

못 하고, ②효율성과 평등성의 최적조합을 향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③경제와 

복지의 적정배분의 시스템이 취약하여 금융위기, 국가부채, 실업증가, 자살증가 등

의 위험을 겪고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성의 이념이 기초가 되어 공동체 중

심의 이론이 개발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원의 최

적배분을 달성 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주의와 개인인

권의 신장에 기여 하여왔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등성 치중은 근로동기의 저하와 재

정부담의 과중을 초래 하였으며,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의 길에서 양 체재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

의 궁극적인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서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재정금융 위기

를 발생 시키게 되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등성과 효율성의 균형적복

지경제 모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는 기든스의 제3의길에 제시된 변수

를 추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2) Chung, Kyungbae,(ed).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Transaction Publishe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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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Social Democracy

(Equality)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Efficiency)

제3의 길

The Third Way

(Egalitarianism)

<균형의 길>

The Balanced Way

(Sustainability)

1. 지속가능성

  (자원고갈)

․ 자원고갈 심각

 (성장의 제약)
․ 자원고갈 우려

1. 자원균형

  (자연자원, 재정자원)

2. 성장정책

  (총수요관리)

․ 성장중심 정책 

 (공급경제)

․ 사회투자국가

 Social Investment 

State

2. 최적효율(Optim Efficie)

   *(지속가능성장)

3. 분배정책

  (분배평등성)

․ 빈부양극화

 Income Polariz

․ 평등성목표(p.66)

 Equality 

3. 분배균형

  (기본보장+성과보상)

4. 복지국가

  (조합주의)

․ 소극적 복지

 (소극적 보장) 

․ 적극적 복지

 Positive Welfare

4. 적정균형(통합효율)*

  Generative=자아실현

5. 고용수준

  (완전고용정책)

․ 고용유연성 

 (해고신축성)

․ 적극적 고용정책

 (훈련, 구직정보)

5. 고용균형(인력자본) 

  (인력 기능망)

6. 정서균형(안정)

  (시설보호중심)

․ 시설보호

 (정서파괴)

․ 가족중시

 (민주적 가정)

6. 정서균형(가정같은)

  나눔돌봄=정서충족 

7. 세계화( - )

  Globalism

․ 세계화선진국이익

 -근린빈곤화

․ 세계다원주의

 Cosmopolitan   

 Pluralism

7. 세계공존=(세계안전망)

  (빈곤, 재해, 개발)

8. 생태/환경

  (낮음)

․ 환경보호 

 (소극적)

․ 환경문제 제기

 (강조)

8. 생태균형

  (균형적 순환=보존) 

9. 거대정부

  (정부/시민사회)

․ 최소정부

 (시민사회자주성)

․ 적극적 시민사회

 (적극적 정부)

9. 복지전달 협치

  (전달행정 효율)

10. 혼합경제

  Mixed Economy

․ 시장경제(Market    

  Fundamentalism)

․ 신혼합경제

 New Mixed Eco

10. 최적효율-적정배분

  (경쟁/개입)

11. 집단개념

  Collectivism

․ 개인주의

  Individualism

․ 공동체 중시

 Communalism

11. 공존질서

  (공동체공존)

▫평등분배(재정위기) ▫시장경쟁(빈부격차) ▫중도복지(금융위기) ▫ 균형주의(통합성)

<표 1> 균형주의 통합체재 (Giddens, "The Third Way", 1998)

  * 균형주의 복지경제의 특징적인 요소들

 외생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작동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진화 발전을 지속하고, 총체자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생성된 소득(일)은 생존우

선순위로 분배(빵)되고, 정서적 균형(행복)수준이 충족된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① 생태균형 : (지속가능), 생태균형(생태/자원) - 지속혁신, 발전 동력 

  ② 자원균형 : (총체자원), 재정균형, 자원고갈 - 신재생자원, 고령자원화

  ③ 소득창출 : (최적효율), 고용수준, 기술수준 - 발전동력 장치의 선도

  ④ 배분균형 : (적정배분), 기초보장(식, 의, 주, 교) - 자아생성 능력배양

  ⑤ 정서균형 : (행복안정), 자살률, 가정같은 사회(돌봄나눔) - 자기실현, 평화안정

  ⑥ 공존균형 : (사회통합), 공공책임, 재생기회 - 민주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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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표

(weights)

①지속가능

(320)

②소득수준

(160)

③분배형평

(80)

④행복안정

(40)

⑤민주기회

(20)

⑥사회통합

(10)

균형수준⇨ 지속균형 생존균형 분배균형 정서균형 기회균형 공존균형

구성요인

⦁자원균형 ⦁성장수준 ⦁기초보장 ⦁모듬봉사 ⦁참여기회 ⦁공공책임

⦁생태균형 ⦁효율수준 ⦁모듬나눔 ⦁자아실현 ⦁권력분점 ⦁공존원리

⦁재정균형 ⦁고용수준 ⦁형평수준 ⦁재생기회 ⦁표현자유 ⦁공정원칙

⦁지속혁신 ⦁기술수준 ⦁공평배분 ⦁정서안정 ⦁다수결정 ⦁공평배려

타락수준⇨ *균형파괴 *소득독점 *질서파괴 *정서파괴 *자유방종 *갈등심화

   (퇴행잠식)  (생존위협)  (안정파괴)  (행복파괴)  (의무포기)  (분규빈발)

⇦    (1차적 생존지표) (2차적 안정지표)    ⇨

4. 지속균형 정책지표: 생존 우선순위

  복지자원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결정 되는 것이 일

반적인 현상이다. 이때 정치적인 약속들이 난무할지라도 균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 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배분이 된다. 자원균형과 생태균형, 재정균형

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성이 균형체재의 존속을 결정하므로 최우선순위가 된다. 

다음이 생존수단인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부가가치 생산과 성장을 가능케 하는 고용

수준(일)을 포함하는 생성균형이 분배균형(빵)을 가능케 하며 보다 앞서게 된다. 그 

결과 최적균형(안정, 행복)이 진화 발전을 가능케 한다. 무상복지 제안이 사회통합

을 가져 올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표에서 정책판단 실험해 볼 수가 있다.

<표 2> 균형수준의 지표<시스템 지속성 판별>

*가중치 예시: 생존지속성 판별 가정(지속가능이 최고선≥소득생존≥.....≥사회통합)

 자원균형, 생태균형, 생존균형을 무시한 정책은 균형을 파괴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타락수준이 될 것이다.

균형성 파괴(시스템 효율화 = 균형회복)

- 복지의 타락(부실복지-전달장애-부채증가)⇨ 전달효율

- 시민의 타락(사익우선-부정부패-무질서)⇨ 법치효율

- 정치의 타락(국익실종-권력남용-부패결탁)⇨ 국익존중

- 경제의 타락(독점폭리-투기심리-공존무시)⇨ 합리질서

- 정서의 타락(가계부채-자살증가-행복감소)⇨ 정서안정

삼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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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목표 ← 시스템개조 ←        해결과제

1.공정성(공정효율성)

➀ 장기비젼 ← 국력비축추진** ← 한반도 전쟁상처, 임기응변 심리

➁ 권력책임 ← 책임의 도덕률 ← 권력무책임, 정치권 부패 무능 

➂ 특권부패 ← 정피아-관피아 ← 규제철조망 사익그물망

2.공존성(공존협동협치)

➃ 민주타협 ← 공존화해타협 ← 후진정치, 노사공멸, 시민갈등

➄ 나눔배려 ← 따뜻한 봉사 ← 배려 없는 자기독식, 권력남용

⑥ 흑백논리 ← 중도타협 존중 ← 갈등(네탓타령-내탓무시-흑백논리

⑦ 행복정서 ← 협동정서 안정 ← 행복수준 최하위, 최고자살률

3.공익성(공익배려질서)

⑧ 공익책임 ← 공존질서 교육 ← 공동체 이익무시, 사익비리

⑨ 준법질서 ← 준법정신 생활화 ← 저항식 무법질서, 준법피해의식

⑩ 의식개혁 ← 양보배려 교육 ← 글로벌품위(배려, 양보)손상

나. 한국개조: 리더십의 형성시스템

 지금 우리는 국가를 지킬 장기전략이 비축되고 있는가?

 우리의 역사는 한 번도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 임진왜란 20일 만에 무

너짐, 병자호란, 일제강점, 한국전쟁도 무너졌다. 임진왜란 때 코무덤, 병자호란의 

환향녀, 일제강점기 강제 성노예,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전국 불인정, 6.25 전

쟁의 초토화 등 국가가 백성을 못 지키는 사회심리의 상처는 우리 체질의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서 이제까지 자기중심적 흑백논리로 비타협적인 사회를 형성 시켰다. 

<표3> 국가개조 리더십의 형성

(지도력형성과정-사회적지원)

   * 국력비축(=효율강국): 총체국력 : 권력책임의무(Noblesse Oblige)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특권 정치인들은 입법 부정 결탁하고, 책임의무는 기피, 

군대 간 아들 전화 받은 엄마는 군 지휘관에 호통치고, 정피아 관피아는 원전비리, 

철도, 저축은행, 해난, 방산비리, 귀족노조, 지역이기, 안전사고에 연계된 갈등은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총

체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다시 시작 하자. 교육, 교육, 그리고 또 교육으로 개조해 

보자(영국수상 토니 블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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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목표 시스템 개조 해결과제

1.정치경제(협동효율, 최적균형)

①경제재정 ¤ 재정균형, 해외투자회귀(노사협동, 일자리) ← 노사 대 협동

②정치행정 ¤ 특권망국(정책책임제, 규제일몰, 정책승계) ← (지속평가위원)

③과학국방 ¤ 과학강군(산학협동-전산기능군-군산 취업연계) ← 제4정보과학

2.국방안보(세력균형, 신뢰형성)

④안보균형 ¤ 국방국산-과학기능단-노출예방(전기,수도,가스) ← 국방의존취약

⑤외교균형 ¤ 다원균형 선도, 평화기구 다원선도 ← 균형선도전략

⑥통일균형 ¤ 신뢰균형, 비정치지원, 탈북주민 자립 ← 신뢰성 구축

3.복지사회(기초보장, 협동협치)

⑦협동복지 ¤ 협동효율: 시장형 일자리 창출 ← 재능기여 일자리

⑧기초보장 ¤ 5대기초(소득-의료-주거-교육-서비스) ← 사각지대

⑨전달협치 ¤ 공공-민간협치, 분절칸막이 방지 ←전달분절공공중심

⑩환경농업 ¤ 환경농업: 환경도시, 태양발전 군집전략 ← 환경 에너지

다. 한국개조: 국가장기발전시스템 개조.           2016.1.25

 한국이 주변강국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수준, 국방안보, 복지공존 

등 주요 분야에서 국력을 비축해야 침략에서 국가를 보존 할 수가 있다. 우리규모

의 작은 나라는 최적효율 시스템을 갖추는데 장기간 축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구조 고도화를 지향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혁신구조, 정책의 성과

책임제로 재정균형, 총력안보체계로 모든 국민이 이스라엘과 스위스처럼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추고 초강력 독자방위능력 보유는 절체절명의 생존수단이다. 

 <표 4>   국가장기발전시스템 개조:  (최적효율)

 외교에 있어서는 연미화중의 균형전략 선도, 통일전략은 비정치 분야의 조건 없는 

지원으로 생존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복지효율로 공동체안정, 사회적 특권을 

부여 받은 자는 상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상호 공존하는 배려와 타

협이 없고,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구 공동체의 건

강한 지속을 위한 환경도시 등 프르잭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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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병리진단(과제)       평형처방(정책)

1.생존균형(공존기회) ⇨<생태공존> *평형성 회복(항상성)

  ①생존보장 -기초보장(사각지대) ①양극화(총규모 관리)

  ②생태균형 -생태다양성 파괴 ②생태공존

  ③지속가능 평가 -과잉점유, 과잉소비 ③적정성 평가

  ④사회갈등 -공동체 생존경쟁 ④협동공존 의 처방,조정

2.자원균형(지속가능) ⇨총자원균형 <자원효율>: 최적배분

  ①자원균형 -자원고갈 ①총체자원/대체계획

  ②재정균형 -국가부채 ②재정안정 단계설정

  ③적정평가 -자원낭비 ③적정성 산출

  ④고령자원화 -고령 재능기부, 기능사장 ④고령인력 뱅크

3.정서균형(안정행복) ⇨정서 파괴 <정서평형>:모듬돌봄

  ①삶의질 위기 -자살, 스트레스 ①멘토링 봉사

  ②가족보호(가정같은) -가족해체 ②위기상담

  ③노인정서 -노인소외 ③노인봉사, 고령재가치유

  ④아동,청소년 -빈곤의 대물림 ④재능지도 멘토링

  ⑤장애인 취업 -장애차별 ⑤기능교육

4.전달협치(공공-민간) ⇨전달불통 <통합효율>협동협치

  ①기관별 -기관별 개별사업 ①성질별 통합조정

  ②부서별 -부서별 칸막이 ②대상별 통합조정

  ③법률별,프로그램별 -동종이법, 사업별 칸막이 ③규정통합, 모듬돌봄

* ④자원봉사, 나눔 -산발적, 중복낭비 ④네트웤 형성, 재능기부

5.사각지대(취약계층) ⇨기초보장 사각지대 <통합조정=>복지+보건+정서

  ①빈곤, 장애, 정서 -빈곤의 악순환 ①통합대책(자활자립)

  ②자기실현 -시간자원 낭비 ②고령, 장애 자원화

  ③노인(고령자원화) -자원낭비 ③고령인력 자원화(독립정서)

  ④여성/가족/청소년 -가족해체 ④종합대책(기능투자)

  ⑤자활기능 -자활프로그램 산발적 ⑤기능교육, 창업지도

라. 사회복지의 균형적 개혁: (일과 빵, 행복)

복지전달체계의 장애 : 전달망은 효율적(민관협치-신속정확)인 변화대응

① 행정과잉: 정부의 공공중심-행정보고 요청 때문에 지자체는 업무수행 곤난

② 자원분산: 남발된 프로그램(360개)에 예산이 분산되어 미미한 전달

③ 놀고먹기: 업무의 칸막이로 외부 소통이 어렵고 형식적 무용한 업무 추진 등,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문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원화 

문제, 정서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취약계층-취약지역 문제 등 균형성 파괴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균형적 개혁방안을 제시.

<표 5> 복지시스템<균형의 길> 개혁방향

(전달효율 - 적정산출 -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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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 배 

학    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경제학 박사

경    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국민연금연구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발전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강의(복지경제, 복지재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복지경제)

 Chairman, APEC, Ad Hoc Committee, SSN, 2000.

【주요저서】

연구활동 : "The Balanced Way", 2016, 출판예정

           “생산적 복지”, “균형적 복지국가”, 

           “국민연금재정추계수리 모형”, 

           “고령화사회의 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공·민간 협치”, “한국형 ㄹ복지경제모형”

논문 :  “아시아 경제공동체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Modernizing the Korean Welfare State", 2004, 

             Transaction Publishers, U.S.A.

        "Altai 문화협력 구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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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 고 재 방 (전 교육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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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한림원
(www.lhgln.com)

 

 인류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환경파괴, 기아와 질병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글

로벌 연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절실

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기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 정파나 이

념을 초월하여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사회공헌기관이다. 

① 지도자의 리더십의 목표

 시민에게 봉사하는 리더십은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자원

을 협치로 힘을 모아서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② 지도자교육의 방법

-국정운영능력을 연마하기 위하여, 

-책임과 봉사의 지도자 윤리와 

-정책분석과 협치를 교육 한다

③ 지도자의 정책비전

 -민주주의를 선도 하는 리더십은 공정성, 공익성, 공존성을 목표로 하고, 

 -협동협치로 힘을 모아 최적효율의 <균형의길>을 달성하여, 

 -성장과 공평한 분배로 양극화를 해소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

④ 지도자 교육과정: 온 라인 교육

-시민지도자: 일반시민의 봉사지도자 중에서 나눔과 재능기부로 인증된 사람이 

지도윤리, 지도기술, 국가정책분석 과정을 이수한 자

-글로벌지도자: 시민지도자 중에서 국제사회 비교분석 과정을 이수한 자

-최고위지도자: 글로벌 지도자 중에서 최고정책과정을 이수한 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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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재고에 대한 각종 연구, 조사, 분석, 홍보,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

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2009. 10. 15 창립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법인설립 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등록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5. 04. [시니어LIFE코디네이터]자격증 1급, 2급 등록승인 

 (등록번호2015-001578)

2015. 04  행안부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2015. 04 2015 IBK기업은행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수료시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발급

2009.10~ 분기별 복지현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 책자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 20조 근거요청으로 제공, 

영구보존)

2014~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참가

2016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통일부 『통일박람회 2016』참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민간감시활동사업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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